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경제위기의 근본처방은?
한국경제는 진정 위기국면인가?

한국경제는 9 6년부터 피부로 느껴질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위기로 까지 보

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를 논할 때 항상 들먹이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9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 . 0 %로 추정되고 있으며, 97년에는 6 . 3 - 6 . 4 %로 예상되고 있다.

9 6년 경제성장률 7 . 0 %는 여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불황이 아니다고 봄이 타당할 것

이다. 7%라는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비롯 동남아의 몇몇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어느나라도 달성

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감히 달성할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7 . 0 %에는 허수가 깔려있어 형식상 높은 수준으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좋지못한 실적이라고 아우성이다. 생산은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창고를

가득 메우고, 설혹 판매되었다 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이 약화됨으로써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할진데 9 7년 경제성장률 6 . 4 %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큰 위기로 느껴질만할 것이다. 7%

와 6 %는 그리 큰 차이가 없고, 미국이 2 %대의 성장률에 만족하고, 일본은 2 - 3 %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대만족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우리들은

「위기」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9 7년의 경제성장률 6 %대를 놓고서「저성장이다」「정상적이다」로 다툼을 벌이는 지경이고 보니, 만

약 9 8 - 9 9년경 성장률이 5 %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온통 난리가 날 법하다. 실제적으로

그 가능성이 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릴 것없이 세계에서 몇번째 가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서

도 성장타령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제조기업이나 경영자들은 9 5년이후의 시장상황 악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저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반면, 경제학자를 비롯한 경제관련 언론인들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듯이 온통 법썩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환경이 어렵다는 상황 설정이 불리하기 때문인가, 아

니면 제3자로서 관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인가.

아마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면서,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의 차이일 것이다. 즉, 실물경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성장의 열매를 앉아서 받아먹는

데 익숙해져 있느냐의 차이-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다.

제조업 경영자 및 관계자들은 한국경제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고금리, 고임금, 고

물류비, 고지가, (고환율) 등과 함께 저생산성이라는 5 ( 4 )고1저까지 겹침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피부

로 인식, 경제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처방을 갈구하면서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관망자들은 7 0 - 8 0년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고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고매한 몸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의 책임을 정치인이나 경제인, 경제관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허세를 부리면서…

이러한 상황 인식의 차이, 근본을 바라보는 자세의 차이가 경제를 올바로 세우는데 걸림돌로 작용,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좀먹는 해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집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반

문하고 싶은 실정이다.

화학저널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라는데 동감하면서도 국민일반이나 경제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가 어두운 질곡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판단, 그 원인과 처방을「화학산업의효율화」차원에서진단해보고자 한다.

경제발전은 경제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모두가 머리를 마주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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